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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프 후 목욕을 하고 레스토랑에 모인다. 시원한 

맥주 한 잔에 온 몸의 피로가 녹아 사라진다. 피로

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날의 골프 스트레스도 

매직처럼 함께 사라진다. 

그 많은 스윙 중 기억에 남은 것은 기막히게 잘 맞

은 1~2개 뿐이다. 마치 장편소설 한 권을 다 읽고 

났을 때 1~2줄의 괜찮은 문장만 뇌리에 남는 것

과 같다. 맥주의 시원함 때문일까? 

시음장을 겸하는 춘천CC 같은 곳에서는 생맥주와 

맥주잔을 공히 5°C로 보관한다. 잔에 맥주를 따라 

테이블에 갖고 가면 대략 7°C가 된다. 생맥주의 

가장 황홀한 맛이 연출되는 온도가 되어 입술에 

닿는 순간 모든 스트레스가 녹아 사라지는 것이

다. 

춘천CC 뿐이 아니라 최고의 프라이빗 클럽을 자

처하는 골프장은 하나같이 - 고객이 스트레스를 

갖고 가지 않도록 - 매직같은 신선한 생맥주 제공

에 신경을 쓴다. 

삶의 즐거움이 넘실거리는 시간 - 골프를 하는 사

람들에게 골프장 레스토랑만큼 쾌적한 곳은 없다. 

적당한 시장기가 있어 맛도 두 배로 훌륭해 진다. 

가격이 고급 호텔수준이어서 다소 부담스럽지만 

더치페이가 불문율로 지켜지는 공간이니 감수할 

만하다. 성공한 노인들의 천국인 한양CC 안양베

네스트 같은 곳에서는 골프를 극찬하는 발언도 심

심찮게 들린다. 

“난 죽지 않을 거야. 이 즐거운 골프를 두고 어떻

게 죽어” 

“이 사람아, 죽는 거야 피할 수 없지. 다만 죽기 하

루 전까지 골프를 하려면 죽기로 건강을 스스로 

돌봐야지…” 

한편에선 조크도 나온다. “걱정들 마. 천당에 가도 

골프장이 있다니까. 반취 선생에 의하면 창세기 

때 하느님도 골프를 했다지 않나. 하느님이 골프

를 하셨기 때문에 모든 골프 규칙은 원칙적으로 

인간은 정직하고 선하다는 전제에서 만들어진 거

래.” 

“천당에 가면 다행이지. 지옥에 갈 거 같으니까 그

러지.” “흐흐흐흐. 지옥에도 골프장이 있대. 인간

을 지옥에 끌어들이기 위해 - 혹은 하느님과 인간 

사이를 이간시키기 위해 - 사탄이 연구와 실험을 

거듭되는 곳이니까. 인간을 오기 덩어리로 만들면

서 거짓말, 속이기를 가르쳐 하늘이 용서 못하게 

만들고, 인간은 인간대로 갓뎀하고 하느님을 마구 

원망하게 만들고… 지옥에 있는 골프장이 천당 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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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다 더 좋대요. 클럽도 고급스러운 게 가득하고. 

다만 지옥다워야 하니까 한 가지가 없대.” 

“뭐가?” 

“공이 없대.” 

우하하하하하하. 모두가 한바탕 웃는다. 마치 죽

어서 천상에 올라,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기뻐하

고, 슬퍼하고, 속상해 하며, 죽도록 미워했던 삶을 

내려다보며 깔깔깔 웃게 된다는 것처럼. 

한번은 골프의 즐거움을 세 가지씩 말해보자는 자

리를 가진 적이 있다. 사람은 무엇이든 백인백색

이다. DNA도, 지문도, 홍채도, 골프 스윙도 모두 

백인백색이다. 각자가 느끼는 ‘골프 3락’은 어떠

할까. 과연 다양한 노래가 나왔다. 

고지식한 G씨부터 말했다. “내가 느끼는 골프의 

3락은 ▲첫째, 부킹 후 골프장에 가는 날까지 기

다리는 즐거움 ▲둘째, 라운딩 하는 즐거움 ▲셋

째, 뒤풀이의 즐거움…” 박수가 나왔다. 

이어 장난기 많은 O씨가 말한다. “나는 ▲1락, 골

프 잘 치고 사우나 따뜻한 탕에서 창 밖을 보는데 

비가 억수로 내릴 때 ▲2락, 사우나 끝나고 시원

한 맥주 한 잔 마실 때 ▲3락, 잘 놀고 돌아가는데 

길이 안 막힐 때…” 듣는 일행의 얼굴에 미소가 어

린다. 

내기 골프에서 재미를 찾는 L씨가 바통을 받는다. 

“나의 3락은 말야… ▲오늘도 13번 홀에서 그랬

지? 배판에서 세 명 모두 OB 내고 나만 페어웨이 

안착했잖아. 그런 때 얼굴 돌리고 낄낄 웃는 즐거

움이 첫째고(히히힛) ▲둘째는 해저드나 OB쪽으

로 휘어져 날아간 상대의 볼이 나무나 돌 맞고 더 

멀리 확실하게 날아가는 경우랄까. ▲셋째는 집에 

돌아가는 길에 지갑을 보는데, 딴 돈이 3만원이 

아니라 4만원인걸 알게 되는 순간의 즐거움 같은 

거…” 연신 히히거리면서 말한다. 저는 그게 그렇

게 좋을지 몰라도 반응은 썰렁하다. 

친구 따라 강남가는 F씨가 3락의 정의를 원점으

로 돌린다. ▲아무래도 맘에 맞는 동반자와 라운

드 하는 즐거움이 첫째 같아 ▲라운드 후 동반자

와 쾌적한 욕탕에서 목욕하는 즐거움 ▲그리고 뒤

풀이로 맛있는 안주 놓고 술잔 나누는 즐거움… 

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. 골프에서의 즐거움

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다.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

이다. 

스코어가 어떻든, 내기에서 지든 이기든, 내 나름

대로 골프를 즐길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

않는가. 하지만 골프 삼매(三昧)의 세계를 아는 사

람의 3락은 차이가 있을 것 같다. 

▲티샷이 페어웨이를 반으로 쫙 가를 때의 즐거움 

▲아이언 샷이 그린의 깃대를 향해 날아가서 바로 

멈춰 설 때의 즐거움 ▲롱 퍼팅이 땡그랑 소리를 

내며 홀 컵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즐거움 같은 

게 아닐까? 

즐거운 시간은 빨리 가는 법. 정말 음식도 술도 맛

있고, 잘 받는 클럽 레스토랑에서의 시간이다. 골

프가 축복인 것은 건강해야 할 수 있고, (돈과 시

간의) 여유가 있어야 하고, 친구가 있기 때문이다. 

그러나 어떤 신이 있어 모든 축복을 다 주겠는가. 

‘음주운전(?)’이라는 네 글자가 경계로 떠오르는 

순간 맥주 빛은 시커멓게 변하고, ‘트래픽’을 뚫고 

집에 갈 일을 생각하면 진수성찬이, 일을 끝냈는

데도 조금만 더… 하고 붙잡는 여자 같아진다. 

평소 오너드라이버에 전혀 불만이 없던 사람도, 

이 때 만큼은 ‘기사가 있었으면…’하는 간절한 생

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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